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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도서관 교육 담당 사서가 경험하는 교수 불안(Teaching anxiety)에 대해 파악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국의 A그룹 대학도서관 사서 중 

교육 담당 사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총 138부의 유효한 응답 결과를 분석한 결과 전체의 84.8%에 

해당하는 사서가 교수 불안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교수 불안은 근무 경력, 교육업무 경력, 교육 빈도, 

교육업무 비중, 교육 역할 인식 등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교육 역할 진입 전 느끼는 감정과 

준비도에 대해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도서관 교육 담당 사서의 교수 불안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문헌정보학 학부 과정부터 이용자 교육에 대한 교과 과정 개설과 상급 기관 또는 협의회 차원의 가이드라인 

마련, 사서 전문 교육훈련 기관의 커리큘럼 다양화 등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teaching anxiety experienced by instruction librarians 

of university libraries and to propose support measures to alleviate it.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a survey was conducted targeting instruction librarians among librarians of group 

‘A’ university across the country. As a result of analyzing a total of 138 valid responses, 84.8% of 

the librarians responded that they had experienced teaching anxiety. There was no difference in 

teaching anxiety in terms of library work experience, instruction work experience, instruction 

frequency, instruction work weight, and librarian role recognition, bu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emotions and readiness before entering the teaching role. As a way to alleviate the teaching anxiety 

of instruction librarians, it was suggested that the curriculum for user education should be established 

from the undergraduate course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guidelines should be prepared 

at the level of higher institutions or councils, and to diversify the curriculum of specialized librarian 

education and training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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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대학도서관은 정보기술의 급격한 발달과 이

에 따른 이용자의 정보 이용행태 및 정보 요구

의 변화, 새로운 학술 커뮤니케이션 모델의 등

장 등 외부의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그 역할이 

변화하고 있다. 대학도서관의 역할이 변화함에 

따라 이를 수행하는 사서의 역할도 함께 변화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현장의 사서들은 대

학도서관이 맞이한 환경 변화에 능동적이며 적

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노영희, 2016). 

대학도서관 사서의 다양한 역할 중 ‘교육

(teaching)’에 대한 역할은 아주 오래전부터 언

급되어왔으며 직업적 정체성과 맞물려 그 중요

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정보 문해의 출

현과 확장은 대학도서관 사서들에게 더욱 적극

적인 교육 역할을 요구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근래에 들어서는 연구지원 서비스에 대한 관심

이 높아져 기존에는 학부생들에 대한 도서관 

이용 교육이 주를 이루던 것에서 초보 연구자

인 대학원생, 나아가 교수에 대한 교육 역할까

지도 요구하고 있다. 

대학도서관 사서들은 다소 독특한 교육 현장

에 놓여 있다. 먼저 대학도서관 사서들이 가장 

많이 요청받고 수행하는 원샷 세션은 1-2시간 

만에 끝나는 일회성 교육으로, 그 교육 내용과 

사용 툴에 있어 수강생들의 무관심과 반감, 불

안감 등으로 표출되는 감정에 대응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Lundstrom, Fagerheim, & Van 

Geem, 2021). 또한 아무런 라포(rapport)가 없

는 수강생들의 관심과 집중도를 이끌어내기 위

한 노력, 익숙하지 않은 학문 또는 주제 분야에 

대한 동향 파악, 급변하는 정보기술 속에서 발

전하는 리서치 툴과 DB 활용법에 대한 지식 

습득 등 대학도서관 사서들이 처한 교육 현장

은 까다롭고 복잡하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 현

장에 서게 되기 전 교육 역할과 관련한 공식 

교육을 받은 사서는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Kilcullen, 1998).

대학도서관 사서에게 요구되는 교육 역할에 

대한 기대, 독특한 교육 현장, 공식 교육과정

의 부재 등은 교육 담당 사서에게 ‘교수 불안

(teaching anxiety)’을 야기한다(Davis, 2007). 

불안은 긴장감, 걱정스러운 생각, 혈압상승 등

과 같은 신체적 변화를 특징으로 하는 감정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23)

이며, 교수 불안은 교수활동을 실시하면서 느

끼는 불안을 의미한다. 

교수 불안은 교사는 물론이고 교수에게 이르

기까지 교육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검토되어 온 

주제이며, 원인과 영향, 완화하는 방법 등 다양

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학도서관 

사서에게 교수 지위를 부여하기도 하는 미국에

서조차 대학도서관 사서에 대한 교수 불안을 

논의한 연구는 매우 드문 편이며, 국내에서는 

더욱 찾아보기 어렵다. 

업무와 관련한 불안과 스트레스는 효율성, 

직업 만족도 및 일상생활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Houlihan et al., 2009). 점점 더 

광범위해지고 있는 대학도서관의 교육 역할이 

이를 수행하고 있는 사서에게 불안과 부담으로 

다가온다면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도서관의 교육 담당 

사서가 느끼는 교수 불안의 정도와 신체적․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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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적 증상 등에 대해 분석하고, 교수 불안을 일

으키는 요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궁극적

으로는 대학도서관 사서의 역할 중 그 중요성

과 복잡성이 점점 높아지는 교육 역할의 원활

한 수행을 위해 교육 담당 사서의 교수 불안을 

완화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2. 이론적 배경 

2.1 대학도서관 사서의 교육 역할 

Davis(2007)는 ACRL의 ｢대학도서관 사

서의 교수 지위에 관한 공동 성명(ACRL Joint 

Statement on Faculty of College and 

University Librarians)｣이 대학도서관 사서에 

대한 교육자적 역할을 지지하는 공식적 근거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교육 

역할을 사서의 기본 기능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지에 대한 의문이 지속되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미국의 온라인 사전인 딕셔너리닷컴(dictionary. 

com)에서 사서를 찾아보면 ‘도서관학을 훈련받

고 도서관 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 도서관 담

당자’라고 정의하고 있다(Rock Holdings Inc., 

2023). 두산백과에서도 사서는 ‘각종 도서관 및 

자료실, 정보기관에서 이용자의 정보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문헌을 관리하고 대출 서비

스 및 필요 정보를 제공하는 전문 직종’으로 표

현된다(두산백과, 2023). 문헌정보학용어사전

(2010)에서 정의하는 사서는 ‘각종 도서관, 자

료실 및 정보기관에서 이용자의 정보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정보자료의 수집, 정리, 보

관 및 이용에 종사하는 사람을 총괄하여 일컫

는 전문직’으로 사서에 대한 다양한 정의 그 어

디에서도 ‘교육자’라는 단어로 정의하는 곳은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정의된 사서의 직업적 역할과는 상

관없이 사서는 간단한 서비스 제공자에서 교육

자로 바뀌었다. 북미의 경우 19세기 후반 도서

관의 역할과 책임이 점차 커지면서 대학 사회

에서 사서의 역할이 세분화되었고, 1960년대

부터는 이른바 ‘교수사서(Faculty librarian)’

로 불리는 교수 지위를 가진 사서들이 본격적

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다(이숙희, 2005). 사서

의 이러한 역할변화는 종신재직권이 걸려 있는 

일종의 승진 조건과 정보 문해를 중시하던 사

회적 분위기 등의 외부 영향과도 맞물려 있으

나(Julien & Genuis, 2009), 기본적으로 이용

자와 사서, 대학도서관 모두에게 긍정적 효과

를 가져온다.

우리나라의 경우 도서관 오리엔테이션으로 

시작하여 2000년대 들어 서지교육, 전문 DB 교

육, 정규 교과목으로의 편입 등 다양한 이용자 

교육의 형태가 대학도서관계 전체로 확산되었

다. 이용자 교육의 빈도와 참여율은 사서 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

며, 이용자 교육 전담 사서 외에도 일반 사서들

의 이용자 교육 참여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

이다(김령은, 이제환, 2017a). 

그러나 모든 사서가 교육 역할을 자처하는 것

은 아니며, 심지어 대학도서관 취업 전에 교육 

역할을 맡을 것으로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경우

도 있다(Blakeslee, 1998). 직업적 정체성과 변

화된 역할의 부조화, 역할 변경의 원인, 역할의 

모호성 등은 역할 스트레스를 불러오며,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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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역할 스트레스는 직무소진과 불안 등 신체

적․심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실제로 대학도서관 사서는 역할 스트레스의 수

준이 간호사, 교사, 서비스직, 건설노동자 등에 비

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Shupe, Wambaugh, 

& Bramble, 2015).

또한 대학도서관 사서의 교육 역할은 다양한 

정보기술의 발전과 함께 변화한다. 칠판에서 

스마트 보드로, 종이에서 파일로, 대면에서 비

대면으로 다른 교육자들이 함께 겪는 물리적인 

환경은 물론이며, 온라인 정보자원의 확장과 

확산으로 가르쳐야 할 범위가 한없이 넓어지고 

깊어지는 것은 사서들만이 겪는 변화이다. 

이러한 감당하기 어려운 역할 스트레스와 환

경 변화와는 별개로 대학도서관 사서들은 교육 

업무를 직업적 정체성에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Julien & Genuis, 2011; 김령은, 이제환, 2017a). 

초반에는 다소 비판적이었던 교육 업무에 대해 

대학도서관의 위기와 외부의 기대가 맞물려 사

서 스스로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중요성을 인식하는 만큼 효과적 교육

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역할 인지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정보환경의 

급격한 변화, 내외부적으로 느끼는 교육의 중

요성, 교육의 효과를 입증하기 위한 부단한 노

력 등으로 사서는 그 역할을 수행하면서 교수 

불안을 느낄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이

에 그간 미비했던 대학도서관 교육 담당 사서

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한 시점이다. 

2.2 교수 불안

불안(anxiety)은 불쾌한 일이 예상되거나 위

험이 닥칠 것처럼 느껴지는 불쾌한 정동 또는 

정서적 상태(미국정신분석학회, 2023)로 혈압

상승 등과 같은 신체적 변화가 동반되는 것이 특

징이다. 불안은 일상생활에서 성취동기를 증진

시켜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비해, 시간이 

지날수록 성취동기는 계속 증진되지만 역으로 

수행 능력이 저하되기도 한다(Sharma, 1970). 

교수 불안에 대한 포괄적 정의는 없으나 대

개 교수활동을 실시하면서 느끼는 불안으로 

풀이되며, 느끼는 사람을 중심으로 ‘교사 불안

(teacher anxiety)’으로 불리기도 한다. 교수 

불안은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활동 전

과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 활동 

중에 느끼는 긴장, 자신감 부족 등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김형석, 2015), ‘교육에 대한 기대, 교육

에 대한 준비, 교육 중에 발생하는 경험 중 어느 

하나에서 오는 고통’(Gardner & Leak, 1994)

으로 묘사되기도 한다. 

교수 불안은 교사, 교수 등 교육자들 사이에

서는 만연한 것으로 특히 학기 초에 그 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교수 불안의 요

인은 초․중등 교사의 경우 학급 규모, 교실 관

리, 학생평가, 행정지원, 급여 등 외부적 문제와 

자기효능감과 같은 개인적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나며(Coates & Thoresen, 1976), 

대학 교수의 경우 경험, 대중 연설의 어려움, 수

업 준비, 학생들의 적대적인 발언 등(Gardner 

& Leak, 1994; Fish & Fraser, 2001)으로 나타

난다. 

한편 교사가 느끼는 교수 불안은 학생 불안 

및 수행 능력과 연관이 있다. Sinclair와 Ryan 

(1987)의 연구에 의하면 교사의 불안 반응은 

학생들의 불안감을 증가시키고 학습 수행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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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한다. 또한 교사가 나타낸 불안 반응은 학생

들에게 불안감을 유발하고 학생들에게 야기된 

불안은 다시 교사 불안으로 되돌아오는 등 상

호작용적이기 때문에 교사의 불안이 전적으로 

효과적이지는 않다고 이야기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 학급이나 한 과목을 운

영하는 교사나 교수와는 다른 교육환경에 놓여 

있는 대학도서관 사서가 겪는 교수 불안의 정

도와 요인에 대해 파악하고 증상, 영향, 지원 방

안 등 광범위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2.3 선행연구 분석

대학도서관 사서의 교수 불안에 대해 처음 

연구한 Davis(2007)는 문헌정보학계와 현장에

서는 사서에게 교육 역할 확장과 종신 재직권 

부여에 대해 논하면서, 정작 교육계에서는 교

사에 대한 논의와 연구에서 사서를 간과하고 

있는 것에 주목하였다. Davis는 교수 및 교사에

게서 밝혀진 교수 불안이 대학도서관 사서들에

게도 작용하는지, 사서 집단 특유의 교수 불안

을 일으키는 요인이 있는지에 대해 파악하고자 

사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응답자의 74%가 교육 업무를 즐

김에도 불구하고, 63%는 수업 전 긴장과 같은 

불안을 경험하며, 60%가 신체적 증상을 65%

가 정서적 증상을 경험한다고 답하였다. 추가

적으로 대학도서관 사서에 대한 내외부의 교육 

역할에 대한 인식을 조사였는데, 사서 스스로

는 교육자적 직업 정체성이 높으나 외부의 생

각은 그렇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의 설계와 분석에서 다소 투박하다는 평가

(Schulte, 2009)가 있으나 사서의 정의와 직업

적 정체성, 교육 역할을 어떻게 바라볼지 등 오

래되었지만 깊이 논의된 적 없는 주제에 대해 

다루었다는 점과 사서의 교수 불안에 대해 다

룬 첫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깊다. 

Julien과 Genuis(2009)는 사서의 교육 역할

에서 오는 감정노동에 관해 연구하였다. 공공도

서관과 학술도서관의 사서를 대상으로 질적 인

터뷰를 통해 수행된 연구에서 Julien과 Genuis

는 교육에 대한 역할 스트레스에도 불구, 사서

가 수행하는 정보활용 교육은 그 가치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또한 부정적인 

교육 경험에 대해 사서가 갖게 되는 스트레스

는 교육적 훈련과 내부적인 지지와 이해 등에 

의해 완화될 수 있으며, 성공적인 교육을 위

해 도서관 관리자와 상급자가 모두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수 불안에 관한 연구는 

아니나 사서가 수행하는 교육에 대한 가치와 

여기에서 오는 감정적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로, 이를 개인의 문제로 보지 않고 관리자 입

장에서 해결책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눈여

겨볼 만하다. 

Lundstrom와 Fagerheim, Van Geem(2021)

은 교수 불안을 학술도서관 사서직의 지속적인 

이슈로 보고, 이에 대한 해소 방안과 지원책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Davis의 설문을 보완하고 지원책에 대한 질문

을 추가하여 전국의 학술도서관 사서들을 대상

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한 결과, 64.94%의 사서

가 교수 불안을 경험하고 그 중 39.68%는 불안

을 진단받기도 하는 등 사서직들은 생각보다 

높은 수준의 불안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밝혀

내었다. 파악된 교수 불안의 요인과 관련지어 

인적 자원의 지원, 교육과 관련한 훈련, 조직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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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감정적 지지 등을 지원책으로 제시하는 

등 학술도서관 사서의 교수 불안에 대해 비교

적 상세히 들여다본 연구로 평가된다. 

국내에서는 대학도서관 교육사서의 주요 자

격요건과 역량을 분석한 연구(최상희, 2007), 

사서들의 근골격계 질환 위험 요인과 관련한 연

구(김정현, 2011), 직무 스트레스 측정 도구 개

발(이종윤, 조현양, 2013), 감정 노동(민숙희, 

2014) 등 교육사서의 역량과 근무 환경에서 비

롯되는 신체적․정서적 문제와 관련한 연구는 

수행된 바 있지만 교수 불안을 다룬 연구는 파

악되지 않았다. 교육 분야에서도 교수 불안에 

관한 연구는 주로 과학․수학․체육 등 교과목

에 대한 교수 불안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사서 

교사는 물론 대학도서관 교육 담당 사서의 교수 

불안을 다룬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살펴본 바와 같이 대학도서관에서 교육 역할

에 대한 중요성은 점점 늘어나고 있으나 대학

도서관 교육 담당 사서의 교수 불안을 파악한 

연구는 해외에서도 논의되기 시작한 것이 비교

적 최근이며, 국내에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

은 것을 볼 수 있다. 

3. 연구방법

3.1 설문지 구성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전국 대학도서관 사서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를 실시하였다. 설문지 문항의 구성은 Davis 

(2007)의 연구와 Lundstrom와 Fagerheim, Van 

Geem(2021)의 연구를 참고하였다. 두 연구의 

설문지는 유사한 구조를 보이나 Davis의 연구

에서 쓰인 설문지는 사서에 대한 외부의 인식

과 고정관념에 주목한 반면, Lundstrom와 

Fagerheim, Van Geem의 설문지는 사서의 역

할 인식을 강조하는 것으로 설계되었다. 

Davis의 설문 문항은 총 35개이며 인구통계

학적 정보, 사서 직업 특성, 직업 선택과 인식, 

교육 업무 특성, 교수 불안 등 총 5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Lundstrom와 Fagerheim, Van 

Geem의 설문 문항은 총 43개로 인구통계학적 

질문, 인식하는 사서 역할, 교육 업무, 불안 진

단과 자기 동일시, 불안의 영향, 교수 불안과 증

상, 지원 및 향후 지원 등의 7개 영역이다. 

Lundstrom와 Fagerheim, Van Geem의 설

문 문항은 기본적으로 Davis의 설문 문항을 바

탕으로 하였으나 교수 불안 측정에 앞서 불안

에 대한 경험과 공식적인 진단을 받았는지, 교

수 불안이 일상생활에 영향을 끼치는지 등 불

안에 대한 포괄적 질문과 향후 교수 불안을 완

화하기 위한 지원이 제공될 경우 어떤 이점을 

활용할 수 있는지, 지원 활용에 대한 장벽은 없

는지 등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묻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처음 설계

된 설문지는 두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총 35개

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인종 등 국내에서는 

인구통계학적 질문으로 잘 쓰이지 않는 문항은 

제외하였고, 4년제 A그룹 대학도서관의 사서

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근무하고 있는 대

학의 규모와 특성도 제외하였다. Davis의 연구

에서 핵심적으로 다루었던 사서에 대한 외부의 

인식과 고정관념 등은 본 연구에서 주요한 논

제로 다루고자 하지 않았기 때문에 포함하지 

않았다. 또한 Lundstrom와 Fagerheim, V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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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em의 연구에서 측정한 불안에 대한 진단 여

부는 국내에서는 사례가 드물다고 판단되어 문

항에서 제외하였다. 

교수 불안과 관련한 신체적․심리적 증상에 

대한 문항에 대한 응답 항목은 이중훈(1996)이 

개발한 ｢한국형 자가평가 불안척도｣를 참고하

였다. 이중훈이 개발한 한국형 자가평가 불안

척도는 자기보고형 불안 측정 도구인 Zung의 

자가평가 불안척도(Self-rating Anxiety Scale, 

SAS)를 한국에 맞게 개발한 것으로 총 20문항

으로 구성되어 있다. 20개의 문항은 신체적 증상

과 심리적 증상을 구분하지 않고 나열되어 있는

데, 본 연구에서는 이 문항들을 신체적 증상과 

심리적 증상으로 나누어 모두 포함하였고, 이 외

에 Davis의 연구와 Lundstrom와 Fagerheim, 

Van Geem의 연구에서 쓰인 증상에 대한 응답 

항목 중 교수활동 중 흔히 일어날 수 있다고 판

단되는 응답 항목도 일부 포함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구성된 1차 설문지는 20

대 여성, 30대 여성, 40대 남성으로 구성된 교

육 담당 사서 3명에게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문

항의 구성, 답변지의 적절성 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였다. 예비조사 결과 보유 사서자격증, 

교수 불안에 의한 신체적 증상과 심리적 증상

의 빈도에 관한 질문 등 3개 문항은 제거하였

고, 교수 불안을 느끼는 요인에 대해 두 가지 

선택지를 추가하여 총 32개의 문항 7개 영역으

로 구성된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완성된 설문

지의 내용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3.2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방법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재학

생 10,000명 이상의 A그룹 대학의 사서들을 대

상으로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한 설명과 모

아폼으로 작성된 온라인 설문조사의 URL 링크

를 담은 이메일을 송부하였다. A그룹 대학의 사

서들을 연구 대상으로 한 것은 2022년 기준 교

육 횟수가 B, C그룹에 비해 2-7.5배 가량 차이

가 날 정도로 활발한 이용자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표본 수집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

문이다. 실제로 2022년 기준 이용자 교육횟수는 

A그룹 8,986회, B그룹 3,027회, C그룹 1,057회

로 나타났다(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23). 

답변 수집은 2023년 3월 20일부터 4월 3일까

지 이루어졌으며, 총 177부의 답변이 회수되었

다. 본 연구는 대학도서관에서 교육업무를 현재 

맡고 있거나 과거에 맡은 경험이 있는 사서들을 

대상으로 교수 불안을 측정하는 것이 목적이었

기 때문에 교육업무에 대한 경험이 없다고 답변

한 응답자는 설문이 즉시 종료되도록 설계되었

다. 따라서 교육업무 경험이 없다고 답변한 37

부는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교육 업무를 맡고 

있거나 맡은 경험이 있다고 답한 140부 중 불성

실한 답변으로 판단되는 2부를 제외하고 138건

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수집된 데이터의 분석은 SPSS를 이용하여 

응답자의 빈도와 백분율을 파악하는 빈도분석

을 수행하였다. 이후 근무 경력, 교육 업무 담당 

경력, 교육 빈도, 비중, 향후 희망, 교육 역할에 

대한 인식, 교육 역할 진입 전 느낀 감정, 교육 

역할 진입 전 준비 정도 등에 따른 교수 불안 

여부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피셔의 

정확성 검정(Fisher’s Exact test)을 사용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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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문항 수 설문 문항 내용

응답자 배경정보 8

교육 업무 담당 경험(설문 종료 여부)

연령, 성별, 최종학력

현재 직위, 현재 업무 

도서관 근무 경력, 교육 관련 업무 경력

교육 업무 5

어떤 유형의 교육을 하고 있는지? 

교육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어떤 준비를 했는지? 

얼마나 자주 교육을 진행하는지? 

업무 중 교육의 비중은?

할 수 있다면 나의 업무 중 교육의 비중을 어떻게 하고 싶은지?

사서 역할 인식 4

사서직의 주요 역할로 생각하는 업무는?

사서로써 교육 역할에 대한 인식은? 

처음 근무하게 되었을 때 교육 역할에 대한 감정은? 

처음 근무하게 되었을 때 교육 역할에 대해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었는지?

교수 불안 

경험여부와 요인
3

교수 불안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

교수 불안을 느끼는 때는 언제인지? 

어떤 요인이 교수 불안에 기여한다고 생각하는지? 

교수 불안 증상 6

교수 불안의 신체적 증상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

어떠한 신체적 증상을 경험했는지? 

신체적 증상의 정도는 어떠한지?

교수 불안의 심리적 증상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

어떠한 심리적 증상을 경험했는지?

심리적 증상의 정도는 어떠한지?

교수 불안 

대처와 영향
2

교수 불안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교수 불안이 업무 수행 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교수 불안에 

대한 지원
4

교수 불안을 극복하기 위한 지원이 제공된다면 어떤 형태가 좋은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지원을 활용하지 못한다면 이유는?

교수 불안 또는 지원, 본 연구에 대한 의견 자유 기술

후속 연구 참여 여부 

<표 1> 설문지 구성

4. 연구결과

4.1 응답자 배경정보 

설문 응답자의 배경정보는 <표 2>와 같다. 설

문 응답자(N=138)의 연령 분포는 20대 13명

(9.4%), 30대 56명(40.6%), 40대 43명(31.2%), 

50대 이상 26명(18.8%)으로 30-40대 응답자가 

전체의 71.8%를 차지하고 있었다. 성별 분포

는 남성이 45명(32.6%), 여성이 93명(67.4%)으

로 여성 응답자 비율이 두 배 가량 높았다. 학

력은 전문학사 2명(1.4%), 학사 78명(56.5%), 

석사 52명(37.7%), 박사 6명(4.3%)으로 학사

의 비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직위

는 팀원이 111명(80.4%)으로 압도적인 비율이

었으며, 팀장 21명(15.2%), 부서장 5명(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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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N=138 비율(%)

연령

20대 13 9.4

30대 56 40.6

40대 43 31.2

50대 이상 26 18.8

성별
남 45 32.6

여 93 67.4

학력

전문학사 2 1.4

학사 78 56.5

석사 52 37.7

박사 6 4.3

직위

팀원 111 80.4

팀장 21 15.2

부서장 6 4.3

업무

도서관 경영(인사, 회계, 평가, 시설관리 등) 25 18.1

장서개발 14 10.1

자료조직 5 3.6

자료이용 서비스(대출, 반납, 상호대차 등) 27 19.6

참고봉사/주제전문/연구지원 서비스 49 35.5

정보시스템 구축 및 관리 13 9.4

특화 서비스(특화 장서 수집, 장애인 서비스, 자료보존 등) 1 0.7

기타 4 2.9

근무경력

2년 미만 11 8.0

2-5년 미만 19 13.8

5-10년 미만 31 22.5

10-20년 미만 43 31.2

20년 이상 34 24.6

교육업무 

경력

1년 미만 22 15.9

1-2년 미만 41 29.7

2-5년 미만 41 29.7

5년 이상 34 24.6

<표 2> 응답자 배경정보 

으로 나타났다. 

현재 맡고 있는 업무는 참고봉사/주제전문/

연구지원 서비스가 49명(35.5%)으로 가장 많

은 비율로 나타났다. 자료이용 서비스가 27명

(19.6%)으로 뒤를 이었고, 도서관 경영(25명), 

장서개발(14명), 정보시스템 구축 및 관리(13명), 

자료조직(5명), 특화 서비스(1명) 순으로 나타났

다. 기타를 선택한 응답자는 총 4명(2.9%)으로 

문화행사 3명, 분관 운영 1명으로 나타났다. 

총 도서관 근무 경력은 2년 미만 11명(8.0%), 

2-5년 미만 19명(13.8%), 5-10년 미만 31명

(22.5%), 10-20년 미만 43명(31.2%), 20년 이

상 34명(24.6%)으로 나타나 10년 이상의 경력

을 가진 응답자의 비율이 절반 이상(55.8%)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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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하고 있었다. 교육업무 경력은 1년 미만 22

명(15.9%), 1-2년 미만과 2-5년 미만이 각각 

41명(29.7%), 5년 이상 34명(24.6%)으로 나

타났다. 

4.2 교육업무 

응답자의 교육업무에 대한 질문의 응답 결과

는 <표 3>과 같다. 어떠한 유형의 교육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으로 특정 그룹에 대한 특

정 목표를 가진 교육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97

명(31.3%)으로 가장 많았고, 교수 또는 학과에

서 요청하는 원샷 교육과 한 가지 특별한 콘텐

츠에 대한 교육이 각각 83명(26.8%), 소그룹에

서 요청하는 맞춤형 교육은 38명(12.3%)으로 

나타났으며, 한 학기 이상의 연속적인 과정을 

선택한 응답자는 9명(2.9%)으로 가장 적은 비

율로 나타났다. 과거 대학도서관 사서들이 가

Q. 귀하는 어떤 유형의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다중응답) N=310 비율(%)

특정 그룹(신임교수, 대학원생, 신입생 등)에 대한 특정 목표를 가진 교육 97 31.3

교수 또는 학과에서 요청하는 원샷 교육(1-2시간의 과정으로 끝나는 교육) 83 26.8

한 가지 특별한 콘텐츠에 대한 교육(인용방법, 데이터관리, 표절방지, DB활용 등) 83 26.8

소그룹에서 요청하는 맞춤형 교육(리서치 컨설팅, 연구방법 상담, 선행연구 분석 등) 38 12.3

학과/학부/대학 차원에서 진행하는 한 학기 이상의 연속적인 과정(학점이수, 필수과목 등) 9 2.9

Q. 귀하는 평균적을 얼마나 자주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N=138 비율(%)

한 학기당 1~10회 72 52.2

한 학기당 11~20회 35 25.4

한 학기당 21~40회 22 15.9

한 학기당 41회 이상 9 6.5

Q. 본인의 업무 중 교육업무의 비중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N=138 비율(%)

1-10% 34 24.6

11-30% 51 37.0

31-50% 31 22.5

51-80% 18 13.0

81% 이상 4 2.9

Q. 할 수 있다면 나의 업무 중 교육의 비중을 다음 중 어떻게 하고 싶으십니까? N=138 비율(%)

현재보다 늘리고 싶다 31 22.5

현재 만족한다 66 47.8

현재보다 줄이고 싶다 23 16.7

아예 그만하고 싶다 18 13.0

Q. 귀하는 교육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어떠한 준비를 했습니까?(다중응답) N=321 비율(%)

선배 또는 동료(전임자 등)에게 도움이나 자문을 구함 83 25.9

사서전문 교육훈련 기관 주도의 직무 교육 참여 79 24.6

관련 워크숍, 세미나, 콘퍼런스 등 참여 62 19.3

학술지, 단행본 등 연구문헌 탐독 58 18.1

스피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참여 19 5.9

<표 3> 교육 업무 응답 결과 



 대학도서관 사서의 교수 불안에 대한 연구  331

장 많이 수행하는 원샷 세션의 비율보다 특정 

그룹에 대한 교육의 비중이 늘어난 것은 연구

지원 서비스, 주제전문 서비스 등의 확대로 다

양한 콘텐츠의 교육이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동안 일부 사립대학을 중심으

로 도서관 교육에 대한 학점제, 필수 이수제 등

의 실시로 한 학기 또는 그 이상의 과정을 늘리

는 추세였으나 그 비중은 여전히 가장 적은 것

으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 한 학기에 얼마나 자주 교육을 진

행하고 있냐는 질문에는 1-10회가 72명(52.2%)

으로 가장 많았고, 11-20회(35명), 21-40회(22

명), 41회 이상(9명) 순으로 나타났다. 본인의 

업무 중 교육업무의 비중에 대해 묻는 문항에

는 11-30%가 51명(37%)으로 가장 높은 비율

을 보였으며, 1-10%(34명), 31-50%(31명), 

51-80%(18명), 81% 이상(4명) 순으로 나타

났다. 현재 교육업무의 비중에 만족한다는 응

답자가 66명(47.8%)으로 가장 많았고, 현재보

다 늘리고 싶다는 응답자는 31명(22.5%), 현재

보다 줄이고 싶다는 응답자는 23명(16.7%), 아

예 그만하고 싶다는 응답자는 18명(13%)으로 

나타났다. 

교육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준비

로 선배 또는 동료에게 도움이나 자문을 구한

다는 응답자가 83명(25.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전문지식을 쌓기 위해 사서 전문 교

육훈련 기관 주도의 직무 교육 참여(79명), 관

련 워크숍, 세미나, 콘퍼런스 등 참여(58명), 스

피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참여(19명), 상위 

학위 취득(12명), 기타(8명)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에는 타 대학 사례를 참고한다는 응

답이 3명, 개인적인 공부 및 훈련이 2명, 교안․

교습자료 등 자체 개발이 2명, 대학 내 관련 기

관들과 협력이 1명으로 나타났다. 교육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사서들은 동료와 사

서 전문 교육훈련 기관에 많이 의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3 사서 역할에 대한 인식

사서 역할에 대한 인식 응답 결과는 <표 4>

와 같다. 어떤 분야의 업무를 사서직의 주요 역

할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은 순위형으로 이루어

졌는데, 최대 3개를 선택하여 1, 2, 3순위를 매

기도록 하였다. 1순위로 가장 많이 선택한 업무

는 참고봉사/주제전문/연구지원 서비스로 119

명으로 29.8%를 차지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장

서개발(76명), 자료이용 서비스(66명), 정보시

스템 구축 및 관리(48명), 도서관 경영(45명), 

자료조직(32명), 특화 서비스(9명), 위 나열된 

것 이외의 업무(5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의 추세를 보여주는 듯 과거 자료의 입수와 검

색에 집중되어 있던 서비스보다 연구지원 서비

스 등 좀 더 전문적이고 확장된 서비스 제공을 

사서의 주요 역할로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서로서 교육업무 수행에 대한 생각을 묻는 

문항에는 사서라는 직업 정체성에 있어 필수적

인 업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84명으로 전체

의 60.9%를 차지하고 있었다. 다소 의무적이며 

내외부적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부응

하기 위해 수행하는 업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

는 42명(30.4%), 부가적인 업무일 뿐 메인 역

할을 아니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12명(8.7%)

으로 나타났으며, 하지 않아도 무방한 업무라

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한 명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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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다음 나열된 업무 중 어떤 분야의 업무를 사서직의 주요 역할로 생각하십니까?(다중응답) N=400 비율(%)

참고봉사 / 주제전문 / 연구지원 서비스 119 29.8

장서개발 76 19.0

자료이용 서비스(대출, 반납, 상호대차 등) 66 16.5

정보시스템 구축 및 관리 48 12.0

도서관 경영(인사, 회계, 평가, 시설관리 등) 45 11.3

자료조직 32 8.0

특화 서비스(특화 장서 수집, 장애인 서비스, 자료보존 등) 9 2.3

위 나열된 것 이외의 업무 5 1.3 

Q. 귀하는 사서로서 도서관에서의 교육업무 수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N=138 비율(%)

사서라는 직업 정체성에 있어 필수적인 업무 84 60.9

다소 의무적이며 내외부적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부응하기 위해 수행하는 업무 42 30.4

부가적인 업무일 뿐 메인 역할은 아님 12 8.7

하지 않아도 무방한 업무 0 0.0

Q. 귀하가 처음 도서관에 근무하게 되었을 때 교육업무에 대한 감정은 어떠했습니까? N=138 비율(%)

너무 맡고 싶은 업무임 14 10.1

경험은 없지만 맡게 되어도 상관없음 58 42.0

주어지면 하겠지만 되도록 맡고 싶지는 않음 58 42.0

절대 맡고 싶지 않은 업무임 8 5.8

Q. 귀하가 처음 도서관에 근무하게 되었을 때 교육업무에 대해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생각했습니까?
N=138 비율(%)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음 5 3.6

조금 준비되어 있음 49 35.5

준비가 거의 안되어 있음 63 45.7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음 21 15.2

<표 4> 사서 역할에 대한 인식 응답 결과

처음 도서관에 근무하게 되었을 때 교육업무

에 대한 감정을 묻는 문항에는 경험은 없지만 

맡게 되어도 상관없다는 응답자와 주어지면 하

겠지만 되도록 맡고 싶지 않다는 응답자가 각각 

58명(42%)으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너무 맡고 

싶은 업무였다고 응답한 사람은 14명(10.1%), 

절대 맡고 싶지 않은 업무였다고 생각한 응답자

는 8명(5.8%)으로 나타났다. 

처음 도서관에 근무하게 되었을 때 교육업무

에 대한 준비 정도를 묻는 문항에는 준비가 거

의 안 되어 있었다는 응답자가 63명(45.7%)으

로 가장 많았다. 조금 준비되어 있었다는 응답

자가 49명(35.5%),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는 응답자는 21명(15.2%)으로 나타났으며, 완

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응답한 사람은 5

명(3.6%)으로 가장 적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이는 해외의 선행연구에서

도 나타난 것과 동일한 결과로 모든 사서가 교

육업무를 맡고 싶어하는 것은 아니나 스스로 교

육업무가 필수적인 업무라고 생각하고 있다. 또

한 사서가 되기 전 교육업무에 대한 공식적인 

교육이나 훈련이 없었기 때문에 준비도는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역할 인식과 감정, 준비

도는 효과적 교육업무 수행을 위해 사서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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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할 수밖에 없는 환경임을 보여준다. 

4.4 교수 불안

4.4.1 교수 불안 경험 여부와 교수 불안의 요인 

교수 불안을 경험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는 

<표 5>와 같이 117명이 그렇다고 응답하여 전

체 응답자의 84.8%를 차지하고 있었다. 경험한 

적이 없다는 응답자는 21명으로 15.2%에 불과

했다. 이는 해외의 선행연구보다 높은 수치로 

보다 많은 사서들이 교수 불안을 경험하고 있

는 것을 보여준다. 

앞서 분석한 근무 경력, 교육업무 담당 경력, 

교육 빈도, 비중, 향후 희망, 교육 역할에 대한 

인식, 교육 역할 진입 전 느낀 감정, 교육 역할 

진입 전 준비 정도 등에 따라 교수 불안 여부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

하였다. 분석 방법으로는 교수 불안을 경험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표본의 크기가 작아 피셔

의 정확성 검정(Fisher’s Exact test)을 사용하

였다. 

분석 결과는 <표 6>과 같이 교수 불안 여부

는 근무 경력, 교육업무 경력, 교육 빈도, 교육

업무 비중, 교육업무 비중 희망, 교육 역할 인식 

등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교육 역할에 대한 감정 즉 맡고 싶은 업무인지 

그렇지 않은 업무인지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교육 역할을 맡고 싶

지 않은 사람일수록 교수 불안을 경험할 가능

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 역할에 

대한 준비 정도에 따라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본인이 교육 역할에 대해 준

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교수 

불안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 경력과 교육업무 경력, 교육 빈도, 교육

업무 비중, 교육업무 비중 희망, 교육 역할 인식 

등에 대해 교수 불안에 차이가 없는 것은 경력

이 쌓이고 많은 교육을 경험한다고 하여도 사

서들은 여타의 다른 이유로 교수 불안을 느끼

는 환경에 놓여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교육을 맡고 싶어 했거나 사전에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여 교수 

불안 해소에 이를 고려한 방안을 생각해 볼 필

요가 있다.

<표 7>과 같이 교수 불안을 경험한 적 있다고 

응답한 사람 중 교수 불안을 느끼는 때가 언제

인지 묻는 문항에는 매 교육은 아니나 내가 잘 

모르는 콘텐츠에 대해 준비하여 가르칠 때라고 

응답한 사람이 71명(35.3%)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매 교육 전에 준비하는 동안(60명), 매 

교육은 아니나 교수 등 특정 그룹을 가르칠 때

(32명), 매 교육 중(22명), 매 교육 후 복기하면

서(11명), 기타(5명)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응

답에는 매일 교수 불안을 느낀다고 응답한 사람 

2명, 교수가 참관할 때 1명, 외국어로 진행할 때 

1명, 학기 교육 시작 직전 1명으로 나타났다. 

Q. 귀하는 교수 불안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N=138 비율(%)

네 117 84.8

아니오 21 15.2

<표 5> 교수 불안 경험여부 응답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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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교수불안

p네 아니오 

빈도 % 빈도 %

근무경력

2년 미만 10 (90.9) 1 (9.1)

.668

2-5년 미만 14 (73.7) 5 (26.3)

5-10년 미만 26 (83.9) 5 (16.1)

10-20년 미만 38 (88.4) 5 (11.6)

20년 이상 29 (85.3) 5 (14.7)

교육업무

경력

1년 미만 20 (90.9) 2 (9.1)

.860
1-2년 미만 34 (82.9) 7 (17.1)

2-5년 미만 34 (82.9) 7 (17.1)

5년 이상 29 (85.3) 5 (14.7)

교육빈도

한 학기당 1~10회 60 (83.3) 12 (16.7)

.552
한 학기당 11~20회 32 (91.4) 3 (8.6)

한 학기당 21~40회 18 (81.8) 4 (18.2)

한 학기당 41회 이상 7 (77.8) 2 (22.2)

교육업무 

비중

1-10% 27 (79.4) 7 (20.6)

.324

11-30% 46 (90.2) 5 (9.8)

31-50% 27 (87.1) 4 (12.9)

51-80% 13 (72.2) 5 (27.8)

81% 이상 4 (100.0) 0 (.0)

교육업무 

비중 희망

현재보다 늘리고 싶다 26 (83.9) 5 (16.1)

.685
현재 만족한다 54 (81.8) 12 (18.2)

현재보다 줄이고 싶다 20 (87.0) 3 (13.0)

아예 그만하고 싶다 17 (94.4) 1 (5.6)

교육 역할 

인식

사서라는 직업 정체성에 있어 필수적인 업무 73 (86.9) 11 (13.1)

.616 
다소 의무적이며 내외부적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부응하기 위해 수행하는 업무
34 (81.0) 8 (19.0)

부가적인 업무일 뿐 메인 역할은 아님 10 (83.3) 2 (16.7)

교육 역할 

감정

너무 맡고 싶은 업무임 9 (64.3) 5 (35.7)

.009**
경험은 없지만 맡게 되어도 상관없음 46 (79.3) 12 (20.7)

주어지면 하겠지만 되도록 맡고 싶지는 않음 55 (94.8) 3 (5.2)

절대 맡고 싶지 않은 업무임 7 (87.5) 1 (12.5)

교육 역할 

준비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음 2 (40.0) 3 (60.0)

.038*
조금 준비되어 있음 40 (81.6) 9 (18.4)

준비가 거의 안되어 있음 57 (90.5) 6 (9.5)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음 18 (85.7) 3 (14.3)

* p<.05 ** p<.01

<표 6> 교수 불안에 대한 피셔의 정확성 검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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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귀하가 교수 불안을 느끼는 때는 언제입니까?(다중응답) N=201 비율(%)

매 교육은 아니나 내가 잘 모르는 콘텐츠에 대해 준비하여 가르칠 때 71 35.3

매 교육 전에 준비하는 동안 60 29.9

매 교육은 아니나 교수 등 특정 그룹을 가르칠 때 32 15.9

매 교육 중 22 10.9

매 교육 후 복기하면서 11 5.5

기타 5 2.5 

Q. 어떤 요인이 교수 불안에 기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중응답) N=318 비율(%)

준비한 교육 내용, 범위, 방향이 잘 설정된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59 18.6

기본적으로 대중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두려워서 52 16.4

교육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기수강자 등)이 참여해서 지루함을 느낄 것 같아서 48 15.1

교육 준비가 덜 된 것 같아서 44 13.8

특정 그룹(예를 들면 교수진과 같은)을 가르치는 것이 두려워서 36 11.3

기대하는 학습 목표의 범위가 너무 넓어서(너무 많은 것을 교육해주길 원함) 28 8.8

정보화기기(PC, 전자칠판, 전자교탁 등)나 소프트웨어 등을 잘 다루지 못할 것 같아서 14 4.4

준비한 것을 잊어버릴 것 같아 두려워서 12 3.8

시간이 부족하거나 남을 것 같아서 10 3.1

물리적으로 낯선 공간이 불편해서 7 2.2

수강생들과의 친분이나 접촉이 없어서 6 1.9

기타 2 0.6 

<표 7> 교수 불안을 느끼는 시기와 교수 불안의 요인 응답 결과 

어떤 요인이 교수 불안에 기여한다고 생각하

는지에 묻는 문항은 어느 한 가지 요인으로 집

중되지 않고 분산되어 나타났다. 준비한 교육 

내용․범위․방향 설정에 대한 의문이 59명

(18.6%)으로 가장 많았고 대중 연설의 두려움 

52명(16.4%), 교육 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의 참여 48명(15.1%), 교육 준비 미흡 44

명(13.8%), 특정 그룹 교육에 대한 두려움 36

명(11.3%) 순이었다. 

오리엔테이션과 같은 교육이 아닌 이상 교육 

대상, 교육 목적에 따라 매번 새로운 교안을 준

비해야 하며, 내용이 같은 원샷 세션의 경우라

도 주제 분야나 학문 분야를 고려한 교안을 준

비해야 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통일된 교

안이 없기 때문에 교육 내용과 방향에 대한 확

신이 없고 이러한 요인이 곧 교수 불안을 일으

키는 것으로 보인다.

4.4.2 교수 불안의 증상

<표 8>과 같이 교수 불안을 경험한 적 있다

고 응답한 사람(N=117) 중 교수 불안의 신체

적 증상을 경험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

다고 응답한 사람은 96명으로 82.1%를 차지하

고 있었다. 경험한 신체적 증상의 유형은 심장 

박동이 빨라지거나 두근거림이 69명(29.6%)

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얼굴 빨개짐 또는 

화끈거림(45명)으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자는 

6명이었는데 말을 더듬거나 속도가 빨라짐, 말

문 막힘 등으로 응답하여 전부 스피치에 대한 

내용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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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수 불안의 신체적 증상(얼굴 빨개짐, 가슴 두근거림 등)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N=117 비율(%)

네 96 82.1

아니오 21 17.9

Q. 교수 불안을 느낄 때 다음 중 어떤 신체적 증상을 경험하셨습니까? (다중응답) N=233 비율(%)

심장 박동이 빨라지거나 두근거림 69 29.6

얼굴 빨개짐 또는 화끈거림 45 19.3

피로 19 8.2

손발 떨림 또는 경련 18 7.7

불면증 또는 숙면하지 못함 17 7.3

배탈, 속쓰림, 소화불량 등 위장 장애 16 6.9

뒷목 당김, 어깨 결림 등의 관절통, 근육통 12 5.2

화장실에 자주 가거나 가고 싶은 느낌 12 5.2

과도한 땀 흘림 8 3.4

호흡곤란 또는 가슴 답답 7 3.0

어지럼증, 두통 4 1.7

기타 6 2.6 

※ 신체적 증상 유형의 다중항목 선택자 수 N=96 비율(%)

1개 21 21.9

2개 38 39.6

3개 25 26.0

4개 5 5.2

5개 3 3.1

6개 3 3.1

8개 1 1.0

Q. 교수 불안에 의한 신체적 증상의 정도는 어떠합니까? N=96 비율(%)

매우 심함 2 2.1

심함 12 12.5

보통 66 68.8

적음 16 16.7

<표 8> 교수 불안의 신체적 증상 응답 결과 

신체적 증상의 유형은 총 14개로 제시되었

다. 얼마나 많은 증상을 경험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각 응답자가 몇 가지 유형을 선택하였는

지 빈도 분석을 추가로 실시하였다. 1개를 선택

한 응답자는 21명(15.2%), 2개를 선택한 응답

자는 38명(27.5%), 3개를 선택한 응답자는 25

명(18.1%)으로 나타났으며 4개 이상 다수의 

증상 유형을 선택한 응답자는 12명(5.1%)으로 

나타났고 그중 가장 많은 증상 유형을 선택한 

응답자는 총 8개의 증상을 선택(1명)하였다. 

한편 교수 불안의 신체적 증상을 경험한 응답

자들의 신체적 증상 정도는 보통 66명(68.8%), 

적음 16명(16.7%), 심함 12명(12.5%), 매우 심

함 2명(2.1%) 순으로 나타나 교수 불안의 신

체적 정도는 매우 심한 편은 아닌 것으로 분석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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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와 같이 교수 불안의 심리적 증상을 

경험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은 94명으로 80.3%를 차지하고 있었다. 

경험한 심리적 증상의 유형은 두렵거나 무서움

이 38명(19.4%)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몹

시 예민해짐(37명), 집중하기 어려움(29명), 브

레인 포그(27명), 안절부절못함(23명), 최악의 

상황 상상(20명), 신경질적이고 짜증남(11명), 

부정적 자기 암시(10명), 기타 1명으로 나타

났다. 

심리적 증상의 유형은 총 9개로 제시되었으며, 

신체적 증상과 마찬가지로 각 응답자가 몇 가지 

유형을 선택하였는지 빈도 분석을 추가로 실시

하였다. 1개를 선택한 응답자는 34명(24.6%), 2

개를 선택한 응답자는 39명(28.3%), 3개를 선

택한 응답자는 13명(9.4%)으로 나타났으며 4

개 이상 다수의 증상 유형을 선택한 응답자는 

8명(5.7%)으로 나타났으며 그중 가장 많은 증

상 유형을 선택한 응답자는 총 8개의 증상을 선

택하였으며, 2명으로 분석되었다. 

Q. 교수 불안의 심리적 증상(짜증, 두려움 등)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N=117 비율(%)

네 94 80.3

아니오 23 19.7

Q. 교수 불안을 느낄 때 다음 중 어떤 심리적 증상을 경험하셨습니까?(다중응답) N=196 비율(%)

두렵거나 무서움 38 19.4

몹시 예민해짐 37 18.9

집중하기 어려움 29 14.8

머릿 속이 하얘짐(브레인 포그) 27 13.8

안절부절못함 23 11.7

최악의 상황(준비하지 않은 것을 질문받는 등)을 계속 상상 20 10.2

신경질적이고 짜증남 11 5.6

마음이 약해져 부정적인 자기 암시(나는 안 될거야, 안 될 것 같아) 10 5.1

기타 1 0.5 

※ 심리적 증상 유형의 다중항목 선택자 수 N=94 비율(%)

1개 34 36.2

2개 39 41.5

3개 13 13.8

4개 3 3.2

5개 2 2.1

7개 1 1.1

8개 2 2.1

Q. 교수 불안에 의한 심리적 증상의 정도는 어떠합니까? N=94 비율(%)

매우 심함 2 2.1

심함 12 12.5

보통 66 68.8

적음 16 16.7

<표 9> 교수 불안의 심리적 증상 응답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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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불안의 심리적 증상을 경험한 응답자들

의 심리적 증상 정도는 보통 58명(61.7%), 심

함 17명(18.1%), 적음 15명(16%), 매우 심함 

4명(4.3%) 순으로 나타났다. 심함과 매우 심함

을 합치면 21명(22.4%)으로 신체적 증상의 14

명(14.6%)보다 많은 수치로, 심리적 증상이 신

체적 증상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4.4.3 교수 불안에 대한 대처와 영향

<표 10>은 교수 불안에 대한 대처와 영향을 

분석한 결과이다. 먼저 교수 불안에 어떻게 대

처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항에 많은 시간을 들

여 수업을 더 철저히 준비한다는 응답자가 78

명(41.9%)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느끼지 않는다는 응답자가 47명

(25.3%), 동료나 친구에게 어려움에 대해 이야

기(37명), 명상이나 가벼운 운동(13명), 처방

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약 복용(7명), 상담이나 

병원 치료(3명), 기타(1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타는 심호흡을 한다고 응답하였다.

교수 불안이 업무 수행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지에 대한 질문에는 교육업무를 더 잘 수행하는 

계기가 된다는 응답자가 52명(44.4%), 교육업

무를 더 어렵게 한다는 응답자 43명(36.8%), 

교육업무 수행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

한다는 응답자는 22명(18.8%)으로 나타나 교

수 불안이 교육업무에 주는 긍정적 영향과 부정

적 영향은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4.4.4 교수 불안에 대한 지원

<표 11>은 교수 불안에 대한 지원을 분석한 

결과이다. 교수 불안을 극복하기 위한 지원이 

제공된다면 어떤 형태가 좋은지 묻는 문항에 

교수법, 스피치와 관련한 교육과정 또는 워크

숍 참석을 선택한 응답자가 68명(25.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서 전문 교육훈련 기관 주

도의 직무 관련 교육과정 또는 워크숍 참석 66

명(24.9%), 같은 고민을 하는 동료 그룹과의 

커뮤니티 형성 54명(20.4%), 전문가 또는 동료 

그룹이 해주는 나의 교육에 대한 피드백, 컨설

팅 43명(16.2%), 불안심리 극복과 관련한 교육

과정 또는 워크숍 참석 20명(7.5%), 상담 및 

Q. 교수 불안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다중응답) N=186 비율(%)

많은 시간을 들여 수업을 더 철저히 준비 78 41.9

대처할 수 있다고 느끼지 않음(받아들임) 47 25.3

동료나 친구에게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 37 19.9

명상이나 가벼운 운동 13 7.0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약(청심환 등) 복용 7 3.8

상담이나 병원치료 3 1.6

기타 1 0.5 

Q. 교수 불안이 교육업무 수행 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N=117 비율(%)

교육업무를 더 잘 수행하는 계기가 됨 52 44.4

교육업무를 더 어렵게 함 43 36.8

교육업무 수행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함 22 18.8

<표 10> 교수 불안에 대한 대처와 영향 응답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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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수 불안을 극복하기 위한 지원이 제공된다면 다음 중 어떤 형태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중응답)
N=265 비율(%)

교수법, 스피치와 관련한 교육과정 또는 워크숍 참석 68 25.7

사서 전문 교육훈련기관 주도의 직무 관련 교육과정 또는 워크숍 참석 66 24.9

같은 고민을 하는 동료 그룹과의 커뮤니티 형성 54 20.4

전문가 또는 동료 그룹이 해주는 나의 교육에 대한 피드백, 컨설팅 43 16.2

불안심리 극복과 관련한 교육과정 또는 워크숍 참석 20 7.5

상담 및 의료지원 11 4.2

기타 3 1.1

Q.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지원을 활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중응답) N=211 비율(%)

기회가 부족해서 53 25.1

시간이 없어서 53 25.1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정확히 몰라서 43 20.4

지원이 과연 효과적인가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20 9.5

교수 불안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는 것이 싫어서 18 8.5

동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까 봐 15 7.1

기타 9 4.3 

<표 11> 교수 불안에 대한 지원 응답 결과 

의료지원 11명(4.2%)으로 나타났다. 기타 응

답은 3명(1.1%)으로 나타났는데 모두 업무 변

경을 지원책으로 꼽았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지원을 활용하고 있

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물었

다. 기회가 없어서와 시간이 없어서를 선택한 

응답자는 각각 53명(25.1%)으로 동일하게 분

석되었다. 다음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정

확히 몰라서 43명(20.4%), 교수 불안으로 고

통받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는 것이 싫어서 18

명(8.5%), 동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까 

봐 15명(7.1%)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은 

모두 9명(4.3%)으로 알고 있는 지원이 없다

(4명), 교수 불안의 정도가 심하지 않아서(2

명), 상담하다 준비가 덜 된 부분을 지적받을

까 봐(1명), 출장비 등 예산 부족(1명), 직장 

내 형성된 무관심(1명) 등의 의견으로 분석되

었다. 

4.5 교육업무와 교수 불안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 제시 

교육업무와 본 연구에 관해 자유로운 의견을 

제시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응답의 세부 내용

은 <표 12>와 같다. 교수 불안을 극복할 수 있

는 세미나, 워크숍, 스피치 방법 등 교육훈련에 

대한 지원과 상급 기관 주도의 교안 공유 등 정

책적 지원을 제시한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다

음으로는 자구 노력을 통한 교수 불안 극복 방

법을 제안하는 의견이 많았다. 

교수 불안 등 부담이 많은 업무인 만큼 교육

업무 순환에 대한 의견, 개인 특성에 따른 업무 

분장 등 인사 문제와 관련지은 의견이 다음으

로 많이 나타났고, 사서 업무 확장에 대한 우려

에 반해 시간과 인력이 부족하여 이에 대한 지

원을 피력하는 의견이 뒤를 이었다. 

교육업무에 대한 관리자의 무관심 혹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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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의견(응답자 수)

국가적․정책적 

지원 필요

∙교수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교육, 세미나 등 기회 부여, 전문적 지원 필요(7)

∙경험과 교안 공유, 교안에 대한 상급 기관 또는 국가적 차원(KERIS 등)의 지원 필요(4)

∙교수 불안은 나의 전문지식보다 스피치 능력에 의해 좌우된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공식적인 

교육훈련 필요(1)

자구 노력을 

통한 극복

∙철저한 준비, 경험, 전문지식 습득 등 스스로 노력을 통해 교수 불안은 극복할 수 있음 (10)

∙교육 목표를 너무 멀리 설정하지 말고 가벼운 교육 목표부터 시작하면 극복 가능(1)

∙대학도서관 사서라면 교수 불안은 감내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함(1)

인사 문제와 

연결

∙교수 불안이 심한 사서에게 굳이 교육업무를 맡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함(4)

∙교수 불안을 긍정적이라고 생각하여 교육업무에 임하고 있으나 교수 불안을 덜 겪는다는(극복한다

는) 이유로 너무 오랜 시간 교육업무를 맡고 있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낌(1)

∙교수 불안을 호소하는 직원을 교육업무에서 배제하는 것이 맡는지 형평성에 어긋나지는 않는지에 

대한 고민(1)

사서 업무 확장에 

비해 시간과 

인력 부족

∙원샷 교육 등은 원하는 내용이 달라 고심하여 매번 교안을 만들어야 하는데 시간과 인력 부족(4)

∙사서의 업무가 어디까지로 확대되어야 하는지 의문(1)

∙리포트 작성, 글쓰기 기법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런 것까지 사서의 업무인지 이용자가 원하는 

걸 해주는 게 맞는지에 대한 의문(1)

관리자의 배려
∙수강자들보다 상급자의 무관심(또는 너무 과한 관심)이 더욱 불안하게 함(1)

∙교육업무에 소요되는 준비와 노력에 대한 상급자의 관심 필요(1)

교과과정 
∙사서가 문헌정보학을 전공할 때 스피치, 교육업무 등에 대한 과정이 부재한 상황에서 현장으로 

투입되는 것에 대한 우려(1)

기타

∙많은 사서가 교수 불안을 겪고 있다는 것에 위안을 얻음(2)

∙교육이 이용자에게 진심으로 유용한지에 대한 확신이 없음(1)

∙교육을 하는 자와는 관계없이 듣는 자로부터 평가되는 것에 대한 불안함이 큼(1)

<표 12> 기타 의견

과도한 관심과 기대에 대한 부담, 사서가 되기 

위해 문헌정보학을 전공할 때 교육과 관련한 

과정의 부재 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많은 사서가 교수 불안을 겪고 있다는 것에 대

한 안도, 교육이 이용자에 유용한지에 대한 우

려, 교육자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수강생들의 

평가에 좌지우지되는 것에 대한 불안함 등이 

기타 의견으로 제시되었다. 

4.6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대학도서관 교육 담당 사서가 

교수 불안을 경험하는지, 교수 불안이 근무 경

력, 교육 업무 경력, 사서 역할 인식, 교육업무

에 대한 감정과 준비 등에 영향을 받는지 알아

보았다. 이어 교수 불안의 신체적․심리적 증

상과 정도, 영향 등에 대해 파악하였고, 교수 불

안을 완화할 수 있는 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나타난 시

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 담당 사서 중 교수 불안을 느끼는 

사서는 전체 응답자의 85%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인 수를 보이며, 응답자 중 교수 불안에 

의한 신체적 증상과 심리적 증상을 경험한 사

서는 각각 82.1%와 80.3%에 달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특히 교수 불안에 의한 신체적 증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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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 증상이 2개 이상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응답자도 절반을 넘는다. 이는 대학도서관의 

교육 담당 사서들은 비교적 높은 수준의 교수 

불안을 경험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대학도서관 교육 담당 사서들의 교수 

불안은 근무 경력, 교육업무 경력, 교육 빈도, 

교육업무 비중, 교육 역할 인식 등에 대해서는 

차이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처

음 도서관에 근무하게 되었을 때 교육 역할에 

대한 감정이 긍정적이었는지 부정적이었는지, 

준비의 정도가 완벽한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

서는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간

과 경험이 쌓인다고 해서 교수 불안이 쉽게 해

소되지 않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으며, 사서라

는 직업을 선택하기 위한 학부 과정부터 교육

업무에 대한 준비와 감정이 교수 불안에 영향

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모든 사서가 교육 역할을 수행하고 싶

어 하거나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나, 사서들은 스스로 교육업무를 직업적 정

체성에 있어 필수적인 업무로 생각하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 역할로 교육업무를 포함하는 참고

봉사/주제전문/연구지원 서비스로 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서의 역할 인식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이용자 대상 특성화 서비스를 

통해 직업적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대학도서관 교육 담당 사서들은 ‘잘 모

르는 콘텐츠에 대해 준비하여 가르칠 때’ 가장 

많이 교수 불안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준비한 내용, 범위, 방향이 잘 설정된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가 가장 큰 교수 불안의 요

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번 같은 교육을 진행

하지 않고 교육의 목적과 대상의 수준, 주제 분

야 등에 따라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는 교육 현장과 이에 대한 교육 담당 사서의 

심적 부담을 보여주는 결과로 풀이된다. 

다섯째, 교수 불안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많

은 시간을 들여 철저한 준비를 한다는 응답이 

41.9%로 가장 비율이 높았으나 대처할 수 있다

고 느껴지지 않는다는 응답자의 수도 25.3%에 

달한다. 이는 외부의 지원을 활용하기보다 자

구 노력으로 교수 불안을 극복하려고 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체념하는 사

서들이 많은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외부의 효

과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5. 결 론 

설문조사 분석을 통해 얻은 결과를 종합하여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인 대학도서관 교육 

담당 사서의 교수 불안 완화를 위한 지원 방안

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정보학 학부 과정부터 교육에 대

한 사서의 역할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

서 대부분은 문헌정보학 학부 과정 중에 사서

의 교육 역할에 대한 구체적 언급 또는 훈련 없

이 현장에 임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처음 도서

관에 근무하게 되었을 때 교육 역할에 대한 감

정과 준비 정도가 교수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문헌정보학 교과 과정부터 이용자 

교육에 대한 과목을 개설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 

2022년을 기준으로 국내 문헌정보학 교과 과

정 중 이용자 교육과 관련한 과정이 있는 대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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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되지 않았다(장수현, 박상욱, 남영준, 2022). 

현장 실습 과정에서 이용자 교육을 포함하기를 

권유하고 있으나 이는 실습 현장의 관종과 형

편에 따라 천차만별이며, 한정된 실습 시간에 

이용자 교육을 심층적으로 다루기엔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사서의 교수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서

는 문헌정보학 교과 과정부터 이용자 교육에 

대한 과목을 개설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 

김태경(2007)은 한국문헌정보학 교육에서 정

보이용자교육 교과과정 모형을 개발하였는데, 

이를 현 시점에 맞게 적용하는 방법을 제안해

본다. 모형에는 정보이용자교육 유형을 시작으

로 교수-학습이론, 교수법, 이용자 교육에 반드

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교육 목적별 또는 대

상별 기획 방법, 관종별 중점 사항, 스피치 훈련 

및 시연 등이 포함되어 있다. 

둘째, 상급기관 또는 협의회 차원에서 제시

하는 교육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이다. 교수 

불안의 요인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준

비한 교육 내용․범위․방향에 대한 의문’은 

기본적으로 대학도서관에서 이용자 교육에 참

고할 수 있는 표준화된 교안이 없다는 것과 교

육 대상, 교육 유형, 교육 목표에 따른 교안 준

비의 어려움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

한 응답자 중 교육업무만을 고유 업무로 하는 

사서의 비율은 2.9%에 불과한데, 이는 교육업

무 담당 사서가 이외에도 다양한 업무를 수행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대학연구도서관협회(Association of 

College & Research Libraries, 이하 ACRL)

는 표준화된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깨닫고 

2003년 ‘학술도서관의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지침(Guidelines for Instruction Programs in 

Academic Libraries)’을 제정하고 배포했다

(ACRL, 2023). 이 가이드라인은 크게 프로그

램 설계, 지원으로 나뉘는데 프로그램 설계 부

분에 교육 프로그램의 목적, 교육 내용, 교육 방

식, 구조, 평가 등에 대한 지침이 수록되어 있

다. 국내에도 ACRL의 가이드라인과 같은 지

침이 있다면 교안 작성에 시간과 노력을 줄여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 다른 형태의 지원으로 규모가 작거나 이용

자 교육의 난도가 비교적 낮은 대학도서관을 위

해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교안 또는 동영상을 

제작․배포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이다. 이러한 역할은 한국도서관협회나 대학도

서관연합회 등 전국 단위의 협회 차원에서 이루

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사서 전문 교육훈련 기관의 이용자 교

육 커리큘럼 다양화와 교육 담당 사서들의 커

뮤니티 형성이다. 사서들은 교수 불안 완화를 

위한 지원으로 교육훈련과 워크숍 형태를 선호

하고 있으나 기회, 시간 부족을 제약으로 꼽았

다. 대학도서관 사서가 주로 참여할 수 있는 교

육훈련은 국립중앙도서관과 한국교육학술정보

원 주도로 이루어지며, 두 기관 모두 연 1회 정

도의 교육 관련 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그러나 

연 1회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이 처음 이용자 교

육을 맡은 사서들이나 오랜 시간 교육업무를 

맡아온 사서들 모두에게 과연 효과적인가에 대

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따라서 더 많은 기회의 

확대와 기초, 심화, 실습, 토론 등 다양한 커리

큘럼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으며, 교육의 기획

과 전문지식 함양에 대한 부분 외에도 스피치

와 불안심리 극복에 대한 교육훈련도 함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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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교육 담당 사서들은 본인과 같은 고민

을 하는 사서들과의 커뮤니티 형성이 교수 불

안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사서들은 커

뮤니티에서 교육과 관련된 교안을 공유하고 사

례를 참고하며 성장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교육 담당 사서의 교육

훈련에 이어 교육훈련을 받은 사서들 또는 참

여를 희망하는 사서들끼리의 커뮤니티 형성에

도 교육훈련 주관 기관이 앞장서는 것이 효율

적인 방법이라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교육 담당 사서에 대한 관리자, 동

료 등 내부의 정서적 지지가 중요한 것은 사서의 

교수 불안에 대해 먼저 연구한 Julien과 Genuis 

(2009), Lundstrom와 Fagerheim, Van Geem 

(2021)의 공통된 의견이다. 모든 대학도서관이 

그렇지는 않을 것이나 인력 등의 문제로 교육

업무를 담당 사서의 역량과 노력에 맡길 수밖

에 없는 곳이 대부분이며, 이러한 노력은 수치

로 산출될 수 없을 뿐 아니라 평가 또한 교육받

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루어진다. 대학도서관의 

교육 역할이 확장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직의 

정서적 지지는 교육 담당 사서의 교수 불안을 

완화하고 효과적 교육업무 수행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다. 

국내의 연구가 대학도서관 이용자 교육 활성

화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알아보고자 1970년부

터 2017년까지의 연구를 분석한 김령은과 이제

환(2017b)에 따르면 이용자 교육에 관한 국내 

연구는 양적으로 빈약한 가운데 내용상으로도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국내 연구자들에게 주어진 과제로 한

국의 교육 환경과 도서관의 현실을 고려한 연

구, 특히 이용자 교육의 주체인 사서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연구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이

러한 제안의 일환으로 대학도서관의 교육 담당 

사서들만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현장의 목소리

를 담고자 하였으며, 교수 불안이라는 주제를 

통해 더 나은 이용자 교육을 위한 전제를 제안

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의의와 결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양적 분석만을 통해 대학도서관 교육 

담당 사서의 교수 불안을 파악하였으며, 사서

의 교수 불안에 대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수

행되는 연구인 만큼 교수 불안의 유무와 정도, 

증상에 초점을 맞추어 수행되었다는 한계와 제

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향후 교육 담당 사

서와의 심층면담 또는 사서 교육 관련 전문가, 

학계 전문가와의 포커스 그룹 인터뷰 등을 통

해 좀 더 세밀하고 전문적인 사서 교육훈련 프

로그램 개발 등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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